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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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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C시 지역의 간호대학생 1.2학년 16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학년,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설명력은 44.6%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에서는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경제상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
지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여 자신감 및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형성과 사회적지지를 위한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맞춤형 중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collected 
data from 164 nursing students in their first and second years in C city areas in November and December
2023.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using 
th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in SPSS/WIN 20.0. Findings showed 
that grade,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ed 
nursing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4.6%. Furthermore, grade, college 
life satisfaction, marks, and economic status influenced relationships with self-directed learning. The 
study shows environments that increase nursing student self-confidence and immersion in studies by 
enhancing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nd a tailored intervention strategy would promote nursing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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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함께 대학도 다양하고 새로

운 방식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인재 양성 방안을 도입하
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
다[1]. 사회와 대학의 변화는 학생들 간의 경쟁과 학업에 
대한 압박감도 높아지고[2] 능동적으로 학업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생들
은 입학 전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기주도적 학
습을 해나가지 못한 상태로 대학 진학을 하면서, 대학생
활 및 학업 부적응 등으로 중도탈락 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3]. 자기주도적 학습은 대학수업에서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학업관리 능력과 자신감 향상과도 관련이 있으
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부족은 대학생활 적응, 진
로, 학업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4]. 간호대학생
도 마찬가지로 간호 전공분야의 새로운 지식의 함양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향후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
량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
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과정으로[9], 
대학생활 동안 전공교과, 대인관계, 사회적 이미지 등을 
통해 형성되며, 적성과 흥미에도 영향을 받는다[10]. 전
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학과 수업이나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11]. 따라서 간호대학생
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만
족도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각각의 변수와의 관련정도를 
파악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균형을 유지하거나 상황에 대해 이겨낼 수 있는 내적 능
력으로[12], 스트레스나 불안을 이겨내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13],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융통성 있고, 유
연하게 반응하면서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14]. 이에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및 
만족도에도 작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한 타인의 지원, 도움, 격려 형태의 인적, 물적 사회적 
상호관계로[15], 친구, 선배, 교수 등 대학환경을 통한 상
호작용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16], 사회
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17],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또한, 사회적지지가 
높은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되는 것으로[19]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
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자기주도적 
학습과 사회적지지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각각
의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자신의 학습요구를 스스로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
하여,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5], 간호대학생
에게도 간호학에 대한 전문적인 성장에서 요구되는 능력
으로, 임상현장에도 문제를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6]. 또한, 자기주도적 학
습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며[7], 학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8]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면서,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필요한 역량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4], 셀프리더십[19], 대
학생활만족도, 학업스트레스, 학습동기[7,8], 전공만족도
[20]등과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대부
분이며,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와의 관련성 및 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의 선행연구에서 전 학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것에 비
해 대학생활 초기단계인 1.2학년의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을 밝혀 단계적이며, 체계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전념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전공에 만족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함께 간호대학 1.2학
년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를 구명하여 자기주
도적 학습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

회적지지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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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아탄

력성, 사회적지지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를 파
악한다. 

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자기주도학습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

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
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 지역 간호학과 1,2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속한 대
학교 학생, 연구기간 동안 결석자, 외국 유학생, 설문 내
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기로 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시 연
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조사
하였으며, 연구 보조자가 해당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
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으로만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비밀
보장과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표본크기는 G 
power 3.1 version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를 구하기 위해 선행연구[19]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인 .15 크기를 근거로 회귀분석(예상독립 변수 8개)
으로 검증력을 산출하였을 때 160명이 적정수준이었다. 
설문지는 190부를 배포하였고, 그중 답변을 모두 같이 
표시하였거나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26부를 제외한 16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 도구는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 특
성,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자기주도적 학
습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
별, 학년, 성적, 대학생활 만족도, 동아리활동, 학교생활 
어려움,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측정하기 위해서 Lee 등[21]이 개

발한 대학생용 자기주도 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 측정도구는 하위 영역으로 학습계획 15
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평가 10문항으로 총 40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많이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 Lee 등
[21] 연구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였으며, 
하위 영역별로 학습계획 .87, 학습실행 .87, 학습평가 
.89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Ha [9]가 개발한 전공

만족도 도구를 Lee [22]가 수정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으로 일반 만족요인 
6개 문항, 인식 만족요인 6개 문항, 교과 만족요인 3개 
문항, 교수, 학생간의 관계 만족요인 3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Ha [9]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 
Lee [22]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일
반만족 .87, 인식만족 .88, 관계만족 .90이었다.

2.3.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Park [2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정서적지지 7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
렇다’까지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
뢰도는 Cronbach’s α=.95였고,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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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97이었고, 하위 영역별 정서적지지 .96, 정보적지지 
.96, 물리적지지 .95, 평가적지지 .95이었다. 

2.3.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Shin 등[24]이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을 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 도구를 검
토하여 대학생에 맞는 문항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78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으
로 통제성 9개 문항, 긍정성 9개 문항, 사회성 9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Shin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1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으며, 하위 영
역별 통제성 .87, 긍정성 .88, 사회성 .87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
적지지, 자기주도적 학습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
적지지,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는 t-test, ANOVA, 사
후분석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 자아탄력
성, 사회적지지,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성별,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동아리활
동, 학교생활 어려움,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38명(23.2%), 여자가 126
명(76.8%)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79명(48.2%), 2학년 
85명(51.8%)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군
이 54명(32.9%), ‘보통’ 96명(58.5%), ‘불만족한다’ 14
명(8.6%)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이 101명
(61.5%)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권’ 37명(22.6%) 이었

고, 동아리 활동은 ‘있음’이 94명(57.3%), ‘없음’이 70명
(42.7%)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어려움에서는 ‘전공수업’ 
97명(59.1%)로 가장 많았으며, ‘실습’이 30명(18.3%), 
‘교우관계’ 20명(12.2%), 기타 ‘주위시선 등’ 17명
(10.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 수준이 119
명(72.6%), ‘상’ 수준이 24명(14.6%), ‘하’ 21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좋음’이 87명(53.0%) 
‘중간정도’ 72명(43.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주도적 학습의 총 점수의 평균은 3.49±.46점
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실행(3.53±.59)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학습계획(3.47±.58), 학습평가(3.46±.52) 순
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총 점수의 평균은 
3.92±.54점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만족(4.14±.64)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만족(3.87±.62), 교과만족
(3.77±.73), 관계만족(3.76±.76) 순으로 나타났다. 자
아탄력성에 대한 총 점수의 평균은 3.82±.53점으로 나
타났으며, 사회성(3.92±.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성(3.82±.61), 통제성(3.72±.52)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총 점수의 평균은 3.95±.63점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적지지(9.97±.65)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평가적지지(3.95±.63), 정서적지지(3.90±.70), 
물질적지지(3.35±.6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수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
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년
(t=-2.20, p=.029), 대학생활 만족도(F=2.56, p=.020), 
성적(F=3.60, p=.010), 경제상태(F=3.65, p=.010)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에서 2학년 3.57±.45로, 1
학년 3.40±.47 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20, p=.029).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
족한다’는 군이 3.59±.47로 ‘보통’인 군 3.46±.46, ‘불
만족’인 군 3.30±.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
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보통과 불만족인 군보
다 자기주도적 학습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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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N=164)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38 23.2

Female 126 76.8
Grade 1st 79 48.2

2nd 85 51.8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ied 54 32.9

Common 96 58.5
Unsatisfied 14 8.6

  Credits High 37 22.6
middle 101 61.5

Low 26 15.9
Extracurricular activities Yes 94 57.3

No 70 42.7
Friendship 20 12.2

School life difficulties Major classes 97 59.1
Training 30 18.3

Etc 17 10.4
Economic status High 24 14.6

Middle 119 72.6
Low 21 12.8

Health state Good 87 53.0
Moderate 72 43.9

Poor 5 3.1
Total 164 100.0

Table 2.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N=164)
Variables M±SD Range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plan 3.47±.58 1-5
Learning practice 3.53±.59 1-5
Learning assessment 3.46±.52 1-5
Total 3.49±.46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3.87±.62 1-5

Cognitive satisfaction 4.14±.64 1-5

Subject Satisfaction 3.77±.73 1-5

Relationship satisfaction 3.76±.76 1-5

Total 3.92±.54

Ego resilience

Controllability 3.72±.52 1-5

Positivity 3.82±.61 1-5

Sociability 3.92±.63 1-5

Total 3.82±.53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3.90±.70 1-5

Informational support 3.97±.65 1-5

Material support 3.35±.61 1-5

Evaluative support 3.96±.69 1-5

Total 3.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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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164)

Variables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Social support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45±.43 .50 .480 3.84±.57 -1.06 .297 3.67±.54 -2.03 .033 3.75±.49 -1.42 .106

Female 3.50±.47 3.94±.52 3.87±.52 3.92±.58

Grade 1st 3.40±.47 -2.20 .029 3.85±.51 -1.58 .114 3.82±.54 .22 .538 3.90±.58 .236 .451

2nd 3.57±.45 3.99±.55 3.81±.53 3.88±.56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ieda 3.59±.47 2.56 .020 4.00±.55 2.94 .033 3.97±.54 6.68 .001 4.08±.65 2.36 .036

Commonb 3.46±.46 .3.86±.50 3.79±.50 3.91±.59

Unsatisfiedc 3.30±.42 3.53±.34 3.41±.51 3.73±.67

Duncan b,c<a b,c<a b,c<a b,c<a

  Credits Higha 3.62±.46 3.60 .010 4.06±.51 3.07 .035 3.81±.54 2.12 .112 3.90±.68 2.04 .113

Middleb 3.49±.46 3.92±.52 3.87±.52 4.01±.60
Lowc 3.30±.30 3.72±.58 3.62±.54 3.75±.58

Duncan b,c<a b,c<a

Extracurricul
ar activities

Yes 3.47±.47 .28 .429 3.97±.53 1.46 .136 3.90±.52 2.24 .024 3.95±.56 1.92 .046

No 3.51±.46 3.85±.53 3.71±.54 3.80±.58

School life 
difficulties

Friendshipa 3.34±.50 .85 .465 3.89±.54 1.09 .353 3.62±.38 1.17 .323 3.59±.49 2.64 .051

Major classesb 3.50±.47 3.87±.49 3.84±.53 3.99±.62
Trainingc 3.54±.42 4.01±.64 3.81±.58 4.05±.59

Etc 3.46±.49 4.07±.56 3.92±.63 3.94±.70

Economic 
status

Higha 3.56±.60 3.65 .013 4.10±.51 1.91 .151 4.00±.66 2.96 .035 4.10±.70 1.40 .233

Middleb 3.52±.42 3.90±.49 3.81±.49 3.95±.60

Lowc 3.23±.45 3.80±.75 3.61±.58 3.78±.67

Duncan c<a,b b,c<a

Health state Gooda 3.52±.49 1.07 .345 4.00±.55 2.94 .050 3.96±.55 8.12 .001 4.09±.64 6.21 .003

Moderateb 3.45±.43 3.85±.51 3.68±.47 3.82±.57

Poorc 3.25±.40 3.53±.39 3.32±.36 3.37±.37

Duncan b,c<a b,c<a b,c<a

*a,b,c,d: Duncan test

성적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 3.62±.46, 성적이 낮은’ 
군 3.30±.30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평균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의 성적이 ‘중
간’인 군과 성적이 ‘낮은’ 군 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
게 나타났다.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상태가 ‘높은’ 군 
3.56±.60으로, 경제상태가 ‘낮은’ 군 3.23±.45보다 자
기주도적 학습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
서도 경제상태가 ‘높은’ 군은 경제상태가 ‘중간’ 이거나 
‘낮은’ 군 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F=2.94, p=.033), 성적(F=3.07, p=.03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군은 4.00±.55으로 ‘불만족’하는 군 3.53±.34보다 전
공만족도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이 ‘보통’과 ‘불만족’인 
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이 4.06±.51로 성적이 낮은’ 군 3.72±.58보
다 전공만족도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
도 성적이 ‘높은’ 군의 성적이 ‘중간’인 군과 성적이 ‘낮
은’ 군 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에서는 성별(t=-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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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N=164)

Variables
Self-directed learning Major satisfaction  Ego resilience

r r r

Self-directed learning 1

Major Satisfaction .427(p<0.01) 1

Ego resilience .509(p<0.01) .538(p<0.01) 1

Social support .482(p<0.01) .473(p<0.01) .624(p<0.01)

p=.033), 대학생활 만족도(F=6.68, p<.001)와 동아리활
동(F=2.24, p=.024), 경제상태(F=2.96, p=.035), 건강
상태(F=8.1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 3.87±.52로 남자 3.67±.54보다 자아탄력성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03, p=.033). 대학생활 만족
도에서 ‘만족’하는 군은 3.97±.54로 ‘불만족’하는 군 
3.41±.51보다 자아탄력성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이 ‘평균’ 
이나 ‘불만족’인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동
아리활동에서는 ‘있음’ 군이 3.90±.52로 동아리활동 
‘없음’ 군의 3.71±.54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t=2.24, 
p=.024).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상태가 ‘높은’ 군이 4.00 
±.66으로 경제상태가 ‘낮은“ 군 3.61±.58보다 자아탄
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경제상태가 ‘높
은’ 군이 경제상태가 ‘중간’ 이거나 ‘낮은’ 군보다 자아탄
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도 건강상태가 ‘좋
은’ 군이 3.96±.55로, 건강상태가 ‘나쁜” 군 3.32±.36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F=8.12, p<.001). 사
후분석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군이 건강상태가 ’보통
‘이거나 ’나쁜‘ 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에서는 대학생활 만족
도(F=2.36, p=.036)와 건강상태(F=6.21, p=.003)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군은 
4.08±.65로 ‘불만족’하는 군 3.73±.67보다 사회적지지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이 ‘평균’ 이거나 ‘불만족’인 군보
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도 건강상
태가 ‘좋은’ 군이 4.09±.64로, 건강상태가 ‘나쁜’ 군 
3.37±.37 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다(F=6.21, 
p=.003). 사후분석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군이 건강상
태가 ’보통‘이거나 ’나쁜‘ 군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

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전공만족도와(r=.427, p<.001), 
자아탄력성과(r=.509, p<.001), 사회적지지와(r=.482, 
p<.001) 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전공만족
도는 자아탄력성과(r=.538, p<.001), 사회적지지와(r=.473, 
p<.0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은 사회적지지(r=.624,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성별, 학
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경제 상태를 Dummy변수로 
전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의 변수를 영향요인
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
관성을 확인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
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
은 1.953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자기 상관
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
(Tolerance Limits)는 .839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
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53-2.958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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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ffecting self-directed learning                                                       (N=164)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49.92 11.00 4.53 .000

  Gender -3.41 2.77 -.097 -1.57 .117
  Grade(Low) 5.23 2.47 .238 2.11 .036

  Grade(Middle) -3.80 3.36 -.101 -1.15 .251
  Satisfaction on college life(Common) -1.65 1.27 -.043 -.622 .535

  Satisfaction on college life(Unsatisfied) -.278 4.96 -.004 .056 .855
  Credits -5.03 4.11 -.097 -1.22 .013

  Economic status -6.33 4.74 -.112 -.996 .184
  Major satisfaction .250 .157 .128 1.59 .091

  Ego resilience .345 .132 .264 2.61 .010
  Social support/ .385 .103 .320 3.71 .001

R2=.483, Adj  R2=.446, p<.001
* Dummy variable: (Gender reference group: Male, Grade reference group: 1,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reference group: Satisfaction, 
Credits reference group: High, Economic status reference group: High)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상 값을 확인
하기 위한 Cook's D 검정을 수행한 결과, 1.0을 초과하
는 값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기 적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년, 성적,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로 나타났으며, 학년
의 경우 2학년이 1학년 보다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38, p=.036), 성적은 
성적이 낮은 경우가 성적이 높은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97, p=.013). 전공만족도(β=.128, p=.091), 자아
탄력성(β=.264, p=.010), 사회적지지(β=.320, p=.001)
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예측되었
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F=11.00, p<.001), 자기주도적 학습
을 수정된 R2는 44.6% 설명하였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
성, 사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
도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49점으로 나타났다. Ha[25]

의 연구에서는 평균 3.39점, Kim과 Kim의 연구[26]에
서는 3.44점으로 본 연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특히, 
Kim과 Kim[26]의 대상자는 2학년 대상으로 하여 본 연
구에서도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맞춤형 학습
전략을 수립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용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년, 대학생
활 만족도, 성적, 경제상태 등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대
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에 적극적일수록 자기주
도적 학습이 높았다는 선행연구[19]의 결과를 지지하였
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의 향상
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참여와 학습이 요구
되며,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적절한 대학의 지원과 노
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2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
와 Kim[27]의 연구에서는 3.66점, 신입생 대상으로 한 
Cho[28]의 3.6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약간 높게 나
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 대학생활 만
족도, 성적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Oh[29]의 연구에서도 학년에 따라, 학업성적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러한 결과는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익숙하고 대학생활 및 
전공수업에 대한 경험이 미흡한 1학년보다는 전공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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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학사일정에 경험이 있는 2학년에서 대학생활 만족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전공교과에 인식과 이해를 충
분히 높여주고, 특히, 1학년 때부터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적용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3.82점으
로, 동일한 도구로 연구한 Heo[30]의 3.7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면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와 동아리 활동, 경제상태, 건강상
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이나 만족
도가 높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았다는 Park 등[31]의 연
구와 일치한다. 또한,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
아탄력성이 높은 것은 간호학과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
[32] 협동 활동 등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남.녀 대
학생 모두 배려하는 교육 환경 및 노력이 필요하며, 간호
대학생에게 필요한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 능력을 높여 
자아탄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
호작용으로[15], 개인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고, 자
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33].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지지 평균 점수는 3.95점으로 나타났
으며, 동일한 도구로 연구한 Ahn 등[19]의 연구에서는 
3.45점 나타나 본 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를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와 동아리 활동, 건강상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에서 타인의 지지와 활동이 높을수록 수업
만족도나 학업적응도가 높으며[34], 긍정적인 친밀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나[35] 본 연구결
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밀감 형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공만족도, 자아탄력
성,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기주도적 학
습은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 높다는[36,3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
시한 결과,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의 설명력은 44.6%였다. 이러한 결과는 Ann 등
[19]의 77.2%, Jeong[38]의 76.9%보다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영향요
인 변수들의 차이와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차이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에서 검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
대상자의 학년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았다는 Kim 
등[2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1,2학년 학생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
한 학습자원이나 학습전략이 부족한 상태로, 저학년 대
상으로 정보제공 및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자
신감을 회복하면서 친구나 주변에서의 지지를 높이는 방
법과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을 검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부 지역의 간호학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 등을 추가 변수로 활용하여 간호대학
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예측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
회적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련성에서는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경제
상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의 상관관계
에서는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양의 상
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
여주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여 자신감을 키워주면
서 사회적지지를 위한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학년 별 차
별화된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학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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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시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의 상
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활 초기 
단계인 간호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과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하여 성공적인 대
학생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지원의 필요함을 검
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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